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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감사원이 드디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사실관계를 규
명하겠다며 전화에 이어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질문서를 보낼 터이니, 서면조사에 응
하라는 내용이었다. 
 
보고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쪽은 즉시 이 이메일을 ‘반송’ 처리했다. 서면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검찰과 함께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여왔다. 관련된 사건만 수십 가지이고, 조사받고 있는 인원은 수백 명을 훌쩍 넘어섰
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그 많은 사건들 중 하나이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34개나 되는 특정사안감사를 새로 개시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
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감사의 방법도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하며 말이 특정감사
이지 문재인 정부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다.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추락을 시작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욕설 외교 파동으로 
궁지에 몰렸다.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이기에, 다시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
산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검고 흰지 구별이 되지 않도록 진흙탕 싸움판을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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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팍팍한 삶이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데도 그렇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삶 따위는 얼마든지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것인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은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
사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다.  
 
누구의 입에서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인가? 
그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닌가? 
 
대한민국은 검찰과 감사원의 두 날개로 날 수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니다.  
감사원과 검찰의 어지러운 칼춤 따위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릴 수도 없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망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권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남용 등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
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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